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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뉴스
 
알렉산드르 갈루쉬까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시장에 극동으로부터 
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논의한다고 언급하였다. 《뉴스》

한국에서 러시아 연방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과의 만남에 정 세균 국회의장이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톡 방문에 큰 기대를 가진다고 전했다. 《블라디뉴스-인포》

유리 트루트녜프 전권대표는 동방경제포럼 준비를 위해 블라디보스톡에 방문하였다. 
이외에도, 《연해주의》운송통로의 자동차 모션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동방경제포럼에서 추코트카 정부는 700억 루블 가량의 계약에 서명할 것이다. 주지사 
로만 코핀은 도로개발 및 에너지인프라, 가스화, 주택 현대화 및 석탄채굴 분야에서 
협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타스 통신》

동방경제포럼 기간 동안 환태평양 국가로부터 수출입 활동을 지향하는 사업인 “
유라시아 다이아몬드 센터”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프로젝트의 투자금은 4,5억 
루블이다. 《Primpress.ru》

동방경제포럼 기간 동안 극동지역의 희귀동물 및 멸종동물을 지원하는 자선경매가 
개최된다. 유리 트루트녜프는 경매 진행에 앞장섰다. 《타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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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동방경제포럼에서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을 통해 극동개발 기금 및 극동기관은 
일본국제협력은행과 선도개발지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일본 투자자 유치를 위해 
합작 플랫폼에 관한 계약에 서명할 것이다. 《달네보스토치니 카피탈》

극동 지역 소식

중국의 투자는 새로운 개발수단으로 인해 지난해 극동으로 동반된 전체 투자의 16%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렉산드르 갈루쉬까가 발표하였다. 《신화 통신》 

알렉산드르 갈루쉬까는 2016년 1월 - 6월간 극동에서 출생자의 수는 1397명이라고 
발표하였다. 2015년에 비해 지수가 8.2%로 증가하였다. 《이즈베스찌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위원회 회의에서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녜프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진출하는 회사로부터 36개 신청을 승인하였다. 예상된 투자의 총량은 150
억을 초과한다. 《Primorsky.ru》 

사할린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경 체제를 제거할 것이다. 주지사 알렉그 
꼬쥐먀꼬는 국경폐지가 안정성을 낮아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프리모르스키 레포르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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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0일, minvostokrazvitia.ru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에 의료클러스터 조성

중국기업 Laoken Medical Technology가 연해주에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투자자들이 러연방 극동개발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밝혔다. 

프로젝트는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는 외주 중앙살균동 건설로 지역 
병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도구를 리스로 공급한다. 투자 규모는 약 5억 
루블로 평가된다. 2단계로 붕대 및 의복 공장과 의료 모직 세탁소가 들어선다. 3
단계는 나데즈딘스키 선도개발구역에 모든 유럽 표준을 준수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장 
건립이다. 마지막 4단계는 의료 소모품 유통센터이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
news_minvostok/?ELEMENT_ID=4460

극동개발 신규 정책: 성공사례

2016년 7월 19일, Amurskaya Pravda

중국 투자자들 아무르 주 벨로고르스크 선도개발구역에 관심 표명
벨로고르스크 시청에서 중국 사업가들과의 면담이 있었다. 아무르 주 중국 사업계를 
대표하는 KP Industry의 경영진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KP Industry는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경제교류 발전을 위해 2015년에 설립되었다. 또한 중국 남부지역 사업가들도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사 경영진은 벨로고르스크 선도개발구역 내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산업체에 
투자하는데 관심을 보입니다. 구리, 알루미늄 고철 처리, 폴리프로필렌 파이프 생산, 
포장재 생산이 포함됩니다.»라고 벨로고르스크 선도개발구역  및 투자 진흥과 라리사 
라자례바 과장이 밝혔다. 

회의에서 양측은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 자격 부여와 관련된 사안과 참여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장점을 논의하였다. 가까운 시일내로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설계서 
작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http://www.eastrussia.ru/news/o-sovmestnoy-ekspluatatsii-ryada-dalnevostochnykh-
reysov-dogovorilis-aeroflot-i-avr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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